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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싣고 간 택배 상자

 어린이날이 되면 멀리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우체국 택배로 선물을 보내 

주신다. 택배 상자를 열 때마다 어떤 선물이 들어 있을지 기대되어 무척 

설렌다. 나는 그 선물 속에 할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한

다. 매년 어버이날에는 우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다녀온다. 

이번에도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카네이션을 

준비했다. 빨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 드리며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

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내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 할

아버지 댁에 갈 수 없었다. 나는 무척 아쉬웠다. 어버이날에 찾아뵙지 못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다. "직접 가지 못

해도 만든 카네이션과 편지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 드리면 되지.”

나는 정성껏 편지를 썼다.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해요.'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편지를 읽으실 

때 좋아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기입 금지



 우리는 카네이션과 편지, 작은 선물을 상자에 담아 우체국으로 갔다. 나

는 상자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넣었다. 혹시 카네이션이 구겨질까 걱

정되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과 함께 내 감사한 마음도 상자 안에 담았다.

며칠 뒤 할머니께 전화가 왔다. "카네이션이 정말 예쁘구나. 편지도 잘 읽

었어.”할머니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옆에서 할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도 환해졌다.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우체국은 물건만 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

이다.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 전해 주는 곳이었다.

어린이날에는 할아버지께 우체국 택배로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어버이날

에는 내가 우체국 택배로 사랑을 보낸다.

그래서 나에게 우체국은 택배를 보내는 곳이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사랑을 이어 주는 따뜻한 마음의 다리이다.


